
 
무책임한 연차촉진 비상경영조치 반대한다!

  사측이 최소 80%의 연차촉진을 제안했다. 7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
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연차촉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사측도 코로나 
19로 사원들이 휴가를 가기 어렵다는 점, 교대 근무자의 대근문제로 2019 토탈리뷰 
수준의 연차촉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
다.

  연차촉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조합과 조합원, 경영진과 사원 사이 신뢰의 
문제다. 회사가 연차촉진 80%를 강행할 경우 조합원, 사원의 임금손실은 1인당 
1.7~4.4%에 이른다. 이러면 조합원은 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
고, 사원은 경영진이 무능 경영의 책임을 사원에게 돌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러면 혁추부, 경영진이 어떤 쇄신안을 들고 오든 조합과 조합원, 사원들이 동의하기 
힘들다.

  도대체 지난 2년간 경영진은 무엇을 했나. 양승동 사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
의 보직을 챙겨주기 위해 우리가 파업한 게 아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파업했고, 양승동 사장이 임명됐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과 경영진은 무슨 미션과 비전을 제시했나. 그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든 적 있나.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사원들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평가한 적 있나. 흉내만 냈다. 어설픈 중장기 계획과 평
가지표를 뽑아놓고, 성과평가에 연결하지도 못했다. 무능 경영으로 비칠까 봐 겁나 사
원들에게 회사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설득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2년을 날린 뒤 한
다는 게 겨우 연차촉진인가.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 타개를 위해 비상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현재 
KBS의 위기가 코로나 19 때문인가. 2년간 체질 개선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 19 핑계
를 대는 건 무책임하지 않은가.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연
차촉진을 포함한 무책임한 비상경영조치 추진에 반대한다.

KBS본부
[성명서] 2020. 4. 29.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팩스 02-781-2989



2020년 4월 29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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